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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日人들

 편집장 레터

일본 아사히신문의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주필의 한국 생활 기사를 이

번주 박영철 차장이 썼습니다. 와카미야씨는 지난 1월 정년퇴직한 뒤

한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동서대 석좌교수, 서울에서

는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신분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진보지로, 판매부수에서는 2위(위키피디아 영어 사이트 기준)입니다.

존경받는 언론입니다.

   

   일본의 엘리트 지식인이 왜 한국에서 살고 있을까요? 한국과 일본

간의 파고가 높은 이즈음에 말입니다. 그는 지한파이고, 한국에 많은

친구가 있다고 박 차장은 기사에 썼습니다. 한국의 친구들이 제안해서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편안한 은퇴 후 삶은 놔두고, 이웃나라의 단칸방 리빙텔 생활을 선택한

일본 최고의 지성이라니,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주간조선은 한·일관계를 와카미야씨에게 별로

묻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지식인의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줌으로써, 일본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놀라는 건, 한국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 우파만 보면 그들이 도무지 제

정신인가, 21세기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와카미야씨와 같은 일본인을

보면, 일본 사회의 다양성이랄까, 그런 것에 화들짝 정신이 듭니다.

   

   일본인 중에는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일본군이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그런 소수 일본인의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언론은 ‘봐라, 일본 사람도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사회의 대세를 거스르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이런 소수 일본인의 목소리가 일본 사회에서 힘을 못 쓰겠지요. 얼마 전 주간조선에 ‘일

본 우파 언론인이 본 일본 우파의 본심’이라는 글을 쓴 구로다 일본 산케이신문 논설위원이 와

카미야씨를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아사히신문이란 곳은, 정년퇴직한 주필이 한국에 와

서 생활하는 한심한 언론’이라는 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모두가 잘못하고 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잘하고 잘못하는 걸 보면서 나의 거울로 삼게 됩니다. 반면

교사랄까요. 우리도 잘해야 할 것입니다. 독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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